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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장년부들아!

그동안 너희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보이는구나.

이제야 모두들 깨어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앞으로도 변화되어야 이 부서가 잘되게 되리

라. 올해 새롭게 변화되라는 주제처럼 너희에게 변화

가 없으면 안된다. 개인에게도, 부서에서도 진정 변화

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로다.

너희가 어른들이니 먼저 변화되어서 뛰어보아라.

변화된 사람처럼 보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변화되어 섭리에서 본을 보이고 변화되어 나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

다. 어서 속히 변화되어 부서의 변혁을 일으키고 새롭

게 뛰어 보아라. 그래야 잘된다.

부서에서 부서를 책임지고 전도의 불길을 일으켜야 한

다. 장년부에서 장년부를 전도하기가 가장 쉬우니 그

렇게 전도의 방법을 세워 보아라. 그리고 유능하고 섭

리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전도하여라.

전도의 질을 높이여라.

이제는 엘리트들도 전도하여 섭리에 큰 구름이 되어야 

한다. 장년부들은 사회에서 경험이 많은 자들이니 신



앙만 잘 심어주면 잘 따라올 수 있도다.

그러니 어서 익은 곡식들을 나에게로 데려와 다오.

이제 너희가 변화되고 하나되어 뛴다면 잘 될 것이다.

모두 하나되어라.

섭리에서 어른이니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섭리에 

모든 부서를 두루두루 살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와주어야 한다. 자식들 돌보듯이 너희가 

그들은 잘 돌봐주어야 한다. 섭리에서 힘든 자들에게 

더욱 신경 써 주고 부모처럼 돌봐주어라. 내가 부탁하

노라.

너희가 어른이니 그렇게 해다오.

너희가 이 전도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서 때에 맞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

사랑하는 장년부들아!

이제 너희가 뛰어다오.

젊음의 시절때 인생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 젊음의 열정을 섭리에서 피우기 바란다.

장년부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바가 크도다.

잘하리라 믿는다. 사랑한다. 안녕!


